
M - 연사, 제4의 복합연사 개발 

 

일본의 M-연사(撚絲)는, 지금까지의 코어·얀(core yarn), 커버드·얀(covered 

yarn)과 플라이·얀(ply yarn)에 이어 제4의 복합(複合)연사 “LX2”를 개발하여, 

이 복합연사의 제조법과 실의 소재들에 대하여 특허를 신청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면을 비롯한 단섬유로 뽑은 방적사와 필라멘트로 만든 복합사들

은 ①필라멘트를 심으로 하고 그 위를 각종 단섬유의 집합체로 감싸주며 꼬

임을 준 코어·얀 ②필라멘트의 심사에 단섬유의 방적사를 단층(單層) 또는 

여러 층으로 감아준 커버드·얀 ③2∼3올의 방적사(쌍사 또는 3합연사)와 필

라멘트를 합연한 플라이·얀의 3종류로 분류되는데, 일반적으로 스트레치성

이 있는 필라멘트를 사용하여, 복합연사로 하여금 스트레치성을 갖추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각종 복합연사 중 “코어·얀”은 일반적으로 고급 실에 속하며, 고도

의 기술과 설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산원가가 비싸게 되며, 세번수의 

코어·얀을 제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커버드·얀은 실의 강력이 좋고 외관

이나 접촉감(接觸感)이 좋으나 생산성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플라이·얀은 

생산성은 좋으나 방적사와 필라멘트가 강하게 합연되기 때문에 복합사의 태

가 뻣뻣하고, 외관이나 피부와의 접촉감이 부드럽지 못하다. 이들 복합사들

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다. 

M-연사가 새로 개발한 복합연사 “LX2”는 기존 복합연사의 장단점을 감안

하여 개발하였으며, 특히 플라이·얀의 결점을 크게 개선하였다.  

이 복합연사의 제조 방법은 꼬임 방향이 같은 방적단사와 한 올 또는 두 

올의 필라멘트를 꼬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꼬아 줌으로써 꼬임이 완전히 

풀린 무연(無撚)상태를 넘어 계속 꼬임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복합사는 



처음부터 단섬유의 섬유속과 장섬유를 함께 뽑은 것과 같은 꼬임 상태가 되

어, 실의 외관이 매끈하고 부드러우며, 접촉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의 강

력도 높게 된다. 또한 스판덱스(spandex)와 같은 신축성이 좋은 장섬유를 사

용하면 복합 스트레치사를 만들 수 있다. 

이 복합사는 제조방법이 간단하여 “더블·트위스터(double twister)”나 “링·

트위스터(ring twister)”로도 제조할 수 있어, 복잡한 방적설비로 제조되는 고

가의 코어·얀과 맞먹는 품질과 값싼 복합사를 일반적인 연사기로 간단하면

서도 값싸게 제조할 수 있다는 점이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복합사의 

특허출원 범위는 복합연사의 제조법과 이 실로 만든 직물과 편성물로 되어 

있다. 

M-연사에서는 이 복합사를 적극적으로 보급하면서, 이 기술이 해외로 유

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국제특허도 신청할 예정이다. 


